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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장. 욥의 고백 

사람들에게서 당하는 조롱과 고난 (30:1-15)

30장의 전반부에서는 비천한 사람들에게서 당하는 조롱과 고난을 이야기하고, 후반부에서는 그러한

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야기한다. 이러한 것은 29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린 위엄과 사

람들 사이에서 인정되었던 영광을 이야기한 내용과 대비가 된다. 과거의 영광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더

무겁게 느껴지는 것이다.

욥은 자기보다 젊은 자들이 조롱한다고 한탄한다. 전에는 자기가 나타나면 젊은이들이 비켜섰는데

(29:8) 이제는 어린 자들이 자기를 기롱한다. 그 아비에게 자기 양떼를 지키는 일조차 맡기지 못할 만큼

미천하던 가정의 아이들에게서도 욥은 지금 수욕을 당하고 있었다(30:1).

이어서 욥은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에을 자세히 묘사한다. 그들은 메마른 땅에서 흙을 먹고, 짠 나물

과 대싸리 뿌리같은 야생식물을 먹기 때문에 기력이 없어서 작은 일이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자들이

다(30:2-4). 그러한 자들이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서 쫓아내기 때문에 그들은 시내나 동굴이

나 사막에서 산다. 그들은 그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쫓겨난 부랑자들이고 이름도 없는 자들이

다. 그런데 욥은 지금 그러한 자들에게도 조롱을 받는다. 부도덕하고 미천하며 사회에서 쫓겨난 자들에

게서 그들보다 더 부도덕하다고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이다. 욥은 버림받은 자들 중에서도 버림받은 자이

다(30:5-8).

욥은 “이제는” 하면서 자기가 그들에게 어떠한 조롱을 당하는지를 두 가지로 표현한다. 첫째는 그

사회에서 쫓겨난 자들에게서까지 자신이 쫓겨나고 공격을 받는다고 한다. 부랑자들이 욥을 미워하고 멀

리하며, 마치 성을 공격하는 것처럼 사방에서 그를 둘러싸고 공격한다(30:9-10, 12-14). 그 결과 그는 공포

[놀람]에 사로잡혔고, 그의 영광은 바람처럼 흩어지게 되었다(30:15).

둘째, 하나님께서 욥의 ‘줄’[활시위]을 늘어지게 하셔서 자신이 힘을 쓸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한다

(30:11). 사람들의 조롱을 묘사하는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을 곤고케 하셨다는 11절을 기록함으로써 그

들의 조롱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암시한다. 따라서 욥의 좌절은 더 큰 것이고 아무도 욥을 도울

자가 없다. 욥은 자신이 사람들에게서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 점에 더

주목하기 시작한다.

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고난 (30:16-31)

욥은 다시금 “이제는” 하면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묵상한다. 그는 큰 고통과 조롱으로 말

미암아 마음이 녹고 뼈가 쑤시고 온 몸이 고통 가운데 있다. 저녁에도 쉬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여 죽은

것같이 되었는데,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을 휘어잡고 진흙 가운데 던지시며 티끌과 재처럼 만드셨기

때문이다(30:16-19).

30:20-23은 29-31장의 중심에서 욥이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는 내용이다.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일

어서서 간절히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고 굽어보기만 하신다.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시는

그 기간에 욥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람에 불려서 소멸해 가는 길로 가고 있다.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

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이 가는 곳으로 가게 하실 것이라고 탄식하며 기도한다(30:20-23).

전에 다른 사람이 넘어졌을 때에 욥은 손을 펴서 그를 돌보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그를 위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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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께 울고 근심하였다. 그러나 정작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복을 기대하였을 때 반대되는 것을

받았다. 복이 아니라 화를 받았고, 광명을 기다렸으나 흑암이 왔다. 욥은 자기의 행위와 하나님께서 자

기에게 행하신 것을 대비하면서 호소하였다(30:24-26).

하나님에게서 응답을 받지 못한 욥은, 홀로 버려져서 탄식하는 자기의 처지를 광야의 타조와 이리

에 비유하였다. 속이 타고 피부가 검어지며 홀로 애통하는 그의 모습은 광야에서 홀로 부르짖는 이리나

타조와 다를 바 없었다(30:27-31).

묵상과 실천:

1. 


